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 보살행이 참다운 정치입니다 -

“보살은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공양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요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연민과 자애로 마음의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한구절의 글공양으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

립니다.

종교는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뭇 생명의 평화

와 안락을 위해 헌신합니다. 정치는 정의와 애민의 마음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하여, 자유·평등·평화의 공동선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국민을 행복과 평화의 길로 모시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불교는 국민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류가 상생과 평화를 실

현할 수 있는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부름을 받은 여러

분들은 국민중생의 삶의 현장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대자대비의 정치보살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하는 수행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 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 

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늘 초발심의 서원을 새기면서,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으로 우리가 사는 세

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주십시오. 저희 불교도들이 정성으로 기원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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